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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명예퇴직 50대 자살’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노동조합은 망연자실하고 허탈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49세, 김홍식 퇴직사우…
무엇이 김홍식 퇴직사우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아직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10월1일 특별명예퇴직이후 상실감이 혹시 작은 이유라도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

죽음의 원인을 두고 여러가지 억측들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명예퇴직이후 자살을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에는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김홍식 퇴직사우의 죽음을 계기로 최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최고경영진의 고용보장 선언과 개악된 인사보수규정 철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반드시 이를 관철시켜 조합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서는 안되며, 김홍식 퇴직사우의 명복을 빕니다. 

공공연맹은 29일 14:00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이용석 동지를 분신으로 몰고 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 반대! 노무현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KT노동조합에서는 공공연맹 규탄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중앙상집, 수도권지방본부 상집 및 지부,분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일시 : 2003. 10. 29 14:00
■ 장소 : 서울 종묘공원
■ 참석대상: 강북,강남,서부지방본부 상집 및 지부,분회장
■ 복장 : 투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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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퇴직사우의 명복을 빕니다.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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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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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분쇄!  


이용석동지를 분신으로 


몰고간 비정규직 철폐!  


파병 반대!  


노무현정권 규탄대회 개최


 











